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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 양파! 짜증 양파!》 독후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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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키워드 #말의힘 #언어예절 #솔직함과배려#친구관계 #공감 #사과와화해

세나는 자신이 생각한 것을 거침없이 말하는 아이예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

만, 세나의 말에 가족과 친구들은 자꾸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나는 교실에서 

‘칭찬 양파’와 ‘짜증 양파’를 키우게 됩니다. 양파와 친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조금씩 달라

지는 세나의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솔직한 말솔직한 말이라면 언제나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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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요

활동 1.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을까요?

• 다음 사건을 이야기의 순서대로 배열해 보세요.

① 세나는 자기 양파에게 처음으로 좋은 말을 건넸어요.

② 다윤이가 세나의 양파에게 말을 거는 걸 세나가 봤어요.

③ 아이들은 ‘그냥 양파’를 ‘짜증 양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④ 세나는 친구들이 자기 양파에게 날 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⑤ 세나는 다윤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	 ➔	 ➔	 ➔	 ➔	 )

활동 2. 이야기 속 중요한 까닭을 찾아요

1. 세나의 양파는 왜 ‘칭찬 양파’가 되지 못했나요?

2. 아이들은 왜 ‘그냥 양파’를 ‘짜증 양파’로 바꾸어 불렀나요?

3. 세나와 다윤이의 사이가 멀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년  (           )반  (           )번

이름  (                                             )

독후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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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들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활동 1. 세나의 말을 들은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세요.

• �엄마가 파마를 하고 왔을 때 세나는 엄마의 머리가 라면 같다고 웃었어요. 

엄마의 마음은  

• �친구가 새 머리띠를 하고 왔을 때 세나는 리본이 유치하다고 말했어요.   

친구의 마음은

• �희철이의 양파를 보았을 때  세나는 양파가 작은 주인을 닮았다고 말했어요. 

희철이의 마음은

활동 2. 세나의 말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 �엄마, 친구, 희철이에게 한 세나의 말을 다시 살펴보세요. 세나의 말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맞은 것에 ◯표 하세요.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말했어요.   (          )

자신의 생각을 놀리듯이 말했어요.   (          )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했어요.   (          )

사실이나 자신의 생각이라면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고 여겼어요.   (          )

활동 3. 생각을 넓혀요

• �세나는 왜 상대가 속상해하는데도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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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다음 말을 읽고 알맞은 곳에 표시해 보세요.

활동 2. 말 신호등을 켜요

• �다음 말을 읽고 알맞은 신호등에 표시하세요.

 솔직한 말일까, 함부로 한 말일까?

장소 솔직하고
 배려한 말 함부로 한 말 그렇게 생각한 까닭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그 리본은 유치원생한테나 

어울리겠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도 괜찮아.”   

“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솔직한 말과 함부로 하는 말은 모두 생각한 것을 숨기지 않고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두 말 사이에
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초록불: 상대의 마음을 생각한 말  
빨간불: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

노란불: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말

① “네 양파는 못생겼어.”    	  초록      노랑     빨강    

② “나는 네 생각과 조금 달라.”    	 초록      노랑     빨강    

③ “그 옷은 너랑 하나도 안 어울려.”    	 초록      노랑     빨강    

④ “괜찮다면 내가 도와줄까?”    	 초록      노랑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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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생각도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을 전하도록 말을 바꾸어 보세요. 
배려하며 말하려면 이런 표현을 써 보세요.

“나는                                    라고 생각해.”

“혹시                                    해 보는 건 어때?”

“괜찮다면 내가                                    할게.”

• �세나의 말: “너무 뽀글거려서 머리에 라면을 뒤집어쓴 것 같아.” 

내가 바꾸어 말한다면:

활동 1. 엄마의 새로운 머리 모양이 낯설어 보였어요.

• �세나의 말: “이렇게 큰 리본은 좀 유치하지 않아?” 

내가 바꾸어 말한다면:

활동 2. 친구의 리본 머리띠가 내 취향과 달랐어요.

• �세나의 말: “그것도 제대로 못 해?” 

내가 바꾸어 말한다면:

활동 3. 친구가 학예회 연습에서 자꾸 실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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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는 예전에 다윤이가 자신에게만 말한 가족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 버렸어요. 세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윤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했어요.

활동 1. 다윤이의 마음을 생각해요.

• �다윤이는 왜 세나에게 화가 났을까요?

활동 2. 세나의 잘못을 돌아봐요.

• �세나는 자신이 상처를 줬던 말에 대해 무엇을 깨달았나요?

• �세나가 ‘거짓말보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해요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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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가 되어 다윤이에게 사과하는 말을 써 보세요. 

다윤아, 내가

.

    네가	 했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

활동 3. 진심을 담아 사과해요.

•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요.

• 상대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요.

• 변명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말해요.

•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약속해요.

 진심으로 사과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담아 말하면 좋아요.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해요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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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말도 잘 자라게 해요

활동 1. 내 말 습관을 돌아봐요.

① 내가 자주 하는 말:

② 이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

③ 앞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활동 2. 마음 속에 칭찬 양파를 키워요 

• �꼭 전하고 싶은 따듯한 말을 미리 써 보세요.

가족에게친구에게

나에게


